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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비소(As)의 식물체 내로의 흡수‧이행은 여러 양분들의 상호작용을 비롯하여 재배환경에 따라 흡수 및 축적되는 정도가 상이하

게 나타난다. 비소는 농도에 비례적으로 생체 내의 물질대사과정 및 항산화작용 등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효소 또는 

단백질의 기능장애를 유발함으로써, 총체적인 대사교란과 식물생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벼의 비소에 의한 식물독성경감을 위한 기초 및 응용 자료를 얻기 위해 칼륨(K) 시용에 따라 비소의 식물흡수 및 대

사체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수경재배된 신동진벼의 5엽기에 15 µM 농도의 비소(As)와 6 수준의 칼륨(K) 농도(0, 

0.1, 0.5, 1, 5, 10 mM)을 처리하고, 20일 후에 비소흡수량 및 대사체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결과 및 고찰]

비소 무처리 하에서 칼륨 시용 유무에 따라, 생장요소인 초장, 지상부 및 뿌리 건물중이 크게 감소했지만, 칼륨 처리농도의 점

진적인 증가에 비례적으로 생장량이 회복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비소독성에 대한 칼륨 처리수준의 증가에 따라 전체적

인 생장요소들은 칼륨 농도에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비소흡수량은 무처리 대비 칼륨 처리수준의 증대에 

따라, 모든 조직(지상부 및 뿌리)에서 직선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던 반면, 비소축적량은 두 조직 모두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식물체 내에서 비소와 결합하여 액포로의 이동‧저장을 담당하는 

PC(phytochelatin)가 무처리에 비해 칼륨 처리수준의 증대에 따라, PCs의 직선적 감소가 비소흡수‧이행을 저감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더불어 비소 무독화에 관련된 다양한 대사체들 또한 비소독성 하에서 칼륨처리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양상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칼륨은 비소에 의해 야기되는 식물독성을 경감시킬 수 있는 하나의 영향인자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비소의 흡수‧이행저감을 위해선 필수적으로 칼륨 증시가 요구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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